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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은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언제 어디서

나 휴대를 통해 휴대전화의 고유의 기능과 노트
북처럼 다양한 무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여 데이
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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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99% 이상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 형성단계
를 지나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배적 디자인 속성이 스
마트폰 사용자의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측변수로는 확장 기술수용모
델에서 제시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을 선택하였고 지배적 디자인 속성을 매개변수로 
선택하여 개념모델을 완성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경남과 익산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스마트폰 사용자 
150명이며 설문을 통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로 
하였고 Smart PL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Users of Smartphone in Korea are using the majority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ver 99% and experts have seen that they have reached saturation after the initial formation 

s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dominant design 

attributes on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of Smartphone users. Predictor factors were selected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suggested on extended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he concept model was completed by selecting the dominant design attribute as a 

mediator.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0 Smartphone users in Busan Gyeongnam and Iksan 

Jeonbuk province in accordance with convenience sampling. IBM SPSS Statistics 19 were 

employ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Smart PLS (partial least squares) was employ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of casu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nd effect.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all paths of continue usage intention are significant.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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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마트폰이라는 용어
는 개념적인 환경적 물리적 요소를 함께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기능
과 개인용 컴퓨터의 연결성을 포함한 휴대용 멀
티미디어 기기 및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MP3 플
레이어 등이 융합된 기능성 제품이라 할 수 있다
[1]. 스마트폰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문
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동 중에 음악 파일을 주
고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내비게이션
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은 고기능의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
여 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의 휴대폰을 의미한
다. 또한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보다 향상된 기
술과 기능을 가졌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응용프
로그램의 개방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
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유저 인터페이
스를 수정 및 편집이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도입과 보급으로 스마트폰에
서 사용 가능한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Ⅱ. 선행연구

기술수용모델은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
한 모형이다[2]. 기술수용모델은 합리적 행동이론
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신념은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의도
는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적인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또한 신념변수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
된 사용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믿음을 상정하였
다.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
신에게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
미하며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특정 시스템의 사
용 방법이 자신에게 쉽고 편리하다고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의도는 시스템 사용
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고 
시스템 사용은 행위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
다[3]. 인지된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된 평가를 말한다. 즉, 인지된 
유용성을 신기술이 조직의 목표나 성과에 기여하
는 정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용자
의 주관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인지된 유용
성의 개념은 정보시스템의 조직에서 성과나 대인
관계 그리고 목표달성에 미치는 사용자의 인지된 
효과 정도로 볼 수 있다. 인지된 유용성은 잠재된 
이용자가 특정한 정보기술이나 시스템을 이용하
는 것이 자신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2]. 인지된 사용 용이
성은 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평
가로서 입력 및 출력의 용이성이나 검색 및 분석
과정의 사용 용이성과 도움말 기능의 다양성과 
편리성 등으로 즉, 사람이 기술을 이용할 때 노력

을 들이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2]. 기술수용모
델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인지된 사용 용이성
과 인지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된 사용 용
이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
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인지된 사용 용이
성이 인지된 유용성의 선행변수임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사용이 용이한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시
스템보다 사용자들이 더 잘 사용하고 업무수행 
효과도 더 높다는 것이다. 기술수용모델의 행위의
도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면 실제 사용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위의 가장 즉각적인 
결정요소이다. 행위의도를 수행하려는 개인적 의
도의 강도라고 정의하였다[4].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기술은 사용하기 쉬울수록 유용하다고 인지
될수록 실제 이용에 대한 태도와 의도는 더욱 긍
정적인 형태를 보일 것이며 이것은 정보기술 이
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행위의도는 실제 사
용의 시작점으로 간주되고 이것은 정보기술 이용
의 직접적인 결정요소가 된다. 사용의도는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4].

지배적 디자인 (dominant design)은 크게 4가
지 특징으로 설명된다. 먼저 사용자 기반 
(installed base)은 특정 종류의 시스템을 이용하
는 사람 수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제품들은 제품 
자체의 성능으로 사용자들의 만족이나 사용의사
결정이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지에 따라 사
용자들의 만족과 사용의사 결정 이 결정되는 특
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
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변인이 내가 받고자하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다[5,6]. 즉, 사용자 기반 수에 따라 기술에 대
한 태도와 의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 기반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객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네
트워크 외부성 (network externality)은 사용자가 
많은 제품인 경우 제품사용으로 부터 얻는 효용
은 많고 제품 사용자가 적을수록 제품사용으로 
인한 효용은 적다. 이와 같은 제품을 사용자들의 
수에 따라 제품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네트워
크 외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기차노선이 많
고 기차운행이 빈번하면 탑승객 입장에서는 편리
하고 탑승에 따른 대기시간도 줄어들고 운임도 
저렴해 진다. 또한 항공사 간 제휴를 통해 공동운
항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 항공사 1개를 통해 
여러 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
게 되어 고객의 유치가 쉬워지고 고객기반 규모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5]. 다음으로 보완
재 (complementary assets)는 기술이 사용자들에 
의해 폭넓게 수용됨에 따라 그 기술과 함께 작동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재가 한층 더 다양하게 
개발된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검색 엔진, 지도 서
비스,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보완재가 인터넷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지배적 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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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서 각종 어플이나 카메라, 내비게이션, 게임 콘텐
츠 등의 보완재가 모바일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
완재 역할을 하게 된다[6]. 마지막으로 전환비용 
(switching cost)은 교체비용 또는 전환비용으로 
사용자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물리적, 심리적 지불대
가라고 할 수 있다. 기술집약적 첨단기술 제품에
서 전환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선점기업
에서는 이와 같은 높은 전환비용을 통해 자사제
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착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서 지배적 제품이나 서
비스의 위치를 고수 하려는 경향이 있다.

Ⅲ.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기본적인 
TAM 모델에 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TAM 모델이
다.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시하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태도와 행위의도(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또
한 지배적 디자인 속성이 태도와 지속사용의도 
간에 매개변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림 1과 같이 개념
모델을 제시하였다. 

Fig. 1. The conceptual model 1

Fig. 2. The conceptual model 2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의 설정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측정항목
의 구성은 외부변수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 그리고 지배적 디자인 속성 모두 4

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변수 태도와 
지속사용의도도 각각 4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5개 변수에 대한 측정항목을 기
초로 작성된 설문지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리커트 타입 7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4=그렇다, 7=정말 그렇
다)로 측정하였다.

[가설 1] 인지된 유용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태도는 지속사용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태도와 지속사용의도의 경로에 지배적 
디자인 속성이 정(+)의 매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실증분석

본 연구는 스마트폰 주 이용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20-30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편의상 부산경
남과 익산전북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1일간 실시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170부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
한 설문을 제외한 15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조 방정식 모델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하나는 LISREL과 같은 공통요인 
분석 기반 구조 방정식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PLS와 같은 총 분산인 주성분을 기반으로 한 구
조 방정식 모델이다. PLS는 LISREL에 비해 몇 가
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PLS는 표본의 
수가 작아도 분석이 가능하며 표본의 분포가 정
규분포에 대한 제약조건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7,8]. 또한  PLS는 내생 변수의 오차를 최소화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9,10]. 분석결과는 표 1

과 같다. 먼저 집중타당성은 일반적으로 각 측정
변수와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요인적재 (cross loadings)값이 0.5 이상이
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모든 구성개념들의 요인적재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 분석은 서로 다른 두 개
념을 측정하였을 때 얻어진 측정 값들 간에는 상
관관계가 낮아야만 한다. 판별타당성 검증은 평균
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이 개념들 간에 상관계수보
다 크게 나타나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한다[9]. 표 1의 분석결과를 보면 각 구성개념
들의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념
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판별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평가는 측
정변수의 크론바흐알파 값과 합성신뢰도(CR) 값
이 일반적으로 0.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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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0.5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다[11]. 표 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구성개
념들의 크론바흐알파 값과 합성신뢰도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 값도 0.7 이상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수의 모든 항목들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생변수
들의 R² 값으로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R² 

값이 0.26 이상이면 ‘상’, 0.13-0.26 미만이면 ‘중’, 

0.02-0.13 미만이면 ‘하’로 분류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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